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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일상에 관한 풍자적 이야기를 담은 판화 모음집을 제작

하는 과정을 다룬다. 연구는 글과 그림을 함께 배치한 작품에서 그 둘의 관

계가 어떠한지 파악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연구 기간 이전에 

나는 이야기가 담긴 작품을 제작했는데, 이때 이야기를 그림에 직접적으

로 글로 작성해서 드러내지는 않았다. 나는 이야기와 그림의 관계를 실험

해 보기 위해, 우선 이야기를 글로 작성해서 그림과 함께 배치한 작품을 제

작하겠다는 설정을 세우고 이 연구를 시작했다. 나에게 있어서 글과 그림

을 함께 배치한 작품은 대체로 책이었는데, 이 점에서 나는 판화 매체를 사

용해서 글, 그림을 모두 인쇄하겠다는 두 번째 설정을 세웠다. 이 설정을 바

탕으로 글과 그림을 한 장의 종이에 판화 매체를 사용해 조합하는 모음집

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글과 그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연구의 단계는 우선 연구 대상이 되는, 연구 기간 이전 또는 도중에 쓴 글

과 그린 그림을 모아 분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중 글의 내용을 먼저 분

석한다. 그리고 글과 주제가 일치하는 그림을 찾아 글과 함께 묶음으로 만

든다. 이후 글과 그림을 다시 판화 매체를 이용해 쓰거나 그리는 제판 행위

를 하고, 글과 그림 판을 한 장의 종이에 함께 또는 따로 인쇄하면서 모음집

의 형태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이렇게 묶이는 나의 판화 

모음집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제작한 것이 아니라 모음집의 형태로 만

들면서 주제를 도출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로 여섯 개의 판화 모음집이 나왔다. 판화 모음집을 만드는 과

정에서 나의 글이 일상 속에서 내가 발견한 문제들에 관한 풍자적 이야기

임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인 주제가 도출된 후, 이야기의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는 다시 허구적 대리인을 통한 이야기와 자전적 이야기로 분리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토대로 그린 그림은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구상하면서 

즉흥적으로 뱉어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판화 기법을 사용해 

모음집을 만드는 연구는 날 것 상태의 드로잉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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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품을 만드는 연구로 이어졌다. 나는 특히 이야기에서 생겨난 그림이 

선을 많이 활용했다는 점에 주목해, 판화 기법마다 구사할 수 있는 특유의 

선 느낌을 연구했고 이를 이야기의 특징과 결부시켜 모음집마다 차이를 

둔 표현 방식을 사용했다. 모음집을 제작하는 것에는 글씨체에 대한 연구

와 제본에 관한 연구, 글과 그림을 배치하는 방식의 연구도 포함된다. 연구

를 통해 정립된 판화 모음집 만들기 과정은 앞으로도 이어질 나의 이야기

와 거기서 생겨나는 그림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되었다.


주요어: 풍자, 자전적 이야기, 허구적 대리인, 이야기와 그림, 드로잉과 판

화, 그림책


학번: 2021-2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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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주변의 것을 유별나게 유심히 

관찰하는 습관이 있다. 그것은 일상적 사물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일 수도, 

아니면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 또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찰일 수

도 있다. 나의 경우는 주변 상황과 사물을 관찰하고 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과거에 했던 생각이나 겪었던 개인적 일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을 떠

올리고 이 모든 것을 순서 없이 토해내듯이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나의 작

품에서는 그림의 계기가 된 생각과 일화가 무엇인지, 그것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토해내듯 그리는 것과 나의 생각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필요했다. 그림을 그릴 때 든 생각을 옆에 써두기도 하는데,

거의 자동기술로 작성한 것이라 그것만으로 모든 그림과 생각의 관계를 파

악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림의 

시작점이 되는 일상의 관찰과 그로 인해 든 생각이 그림에 끼치는 영향이 

많은 만큼 그 특징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명확한 주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해졌다. 그러므로 이 연구를 통해 일상을 관찰해 작품을 창작하는 나

의 태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제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생각 또는 그것을 쓴 글과 그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

다.


 나는 이 연구 기간의 훨씬 이전부터 글과 그림의 관계를 연구해 왔다. 이

는 그림을 내 주변의 사람에게 보여줄 때 사람들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했

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들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 나는 그

림의 주제와 형식을 설명하기보다 그 창작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설명하

곤 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마치 궁금한 것이 모두 다 해결되었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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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응을 보였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야기를 다 들어서 그림을 더 볼 필

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나의 관점을 중심으로 그림을 다시 보기를 

즐거워했다. 아마도 이들이 그림을 보거나 구매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

것을 그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예술적 경험을 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림

을 보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경험을 주기 위해 나는 내가 직접 설명하지 않

더라도 그림의 주변 것을 활용해 이야기를 전달했다. 이야기를 간접적으

로 꺼내는 방식에는 그림 옆에 설명서에 이야기를 쓰거나 제목에 단서를 

두고 이야기만 따로 만들어서 그림과 이야기가 관계가 있다고 알리는 방식

이 있다. 그러면서 나는 이야기 자체에 관심이 더 깊어져서 계속해서 이야

기를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림과 이야기의 관계 정립이 필요해졌

다. 나는 그림에 이야기 요소가 다분히 있으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보

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게 놔두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

다. 해석을 자유롭게 열어둘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느낀 것과 내가 의도한 

것의 괴리감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나는 내 이야기의 주제를 찾고 그것과 그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과 더불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내세우기 위한 방

법을 연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나는 내가 만든 이야기와 그것을 토대로 

그린 그림을 전부 모아 특징을 분석하고 우선적으로는 이야기가 중요한지 

아니면 이야기에 몰입하는 것이 오히려 창작에 방해가 되는지 재확인을 

할 것이다. 이후 내가 이야기를 토대로 그린 그림이 다른 그림과 어떤 차이

가 있는지, 그리고 그 그림을 결국 글과 함께 어떻게 배치할 수 있는지 알아

볼 것이다. 이 중 그림에 관한 연구는 처음 그리는 그림과 다시 그리는 그림

으로 나누어, 과정과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처음 그린 그림은 머릿속에 떠

오른 생각을 바로 표현한 날 것 상태의 드로잉으로, 드로잉과 그 배경이 되

는 이야기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시 그리는 그림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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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드로잉의 관계를 정립한 후, 이를 부각시키거나 무마시키는 등의 목적

으로 판화 기법을 사용해 드로잉을 인쇄하는 과정을 서술할 것이다. 판화

는 또한 전통적인 인쇄 매체로, 인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강한 

압력 때문에 이미지가 종이에 완전히 밀착된 상태로 보인다. 이것은 다른 

인쇄 매체와 유사한데, 그 특징을 특히 책과 연관시켜 생각해 작품의 형식

에 반영할 것이다.


 이 연구는 시작 지점은 제각기 다르고 불분명하나 2021년부터 2022년까

지 완성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판화로 제작해 다

시 글과 함께 배치하는 방식의 판화 모음집을 3개의 장에 걸쳐 제시할 것이

다. II 장에서는 나의 주변으로부터 발견한 대상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야기

를 그 주제와 주요 형식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고, III 장에서는 만들어진 

이야기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판화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관해, 

IV 장에서는 이야기를 담은 그림을 글과 함께 배치, 책 또는 연작 형식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것에 중점을 맞춰 서술할 것이다. 연구 작품의 도판은 책 

형식의 작품의 경우 책을 펼쳤을 때 한 번에 보이는 좌우 양쪽 면을 한 개

의 장으로, 연작 형식의 작품은 순서의 차례를 도판에 표기할 것이다. 책 또

는 연작 형식의 작품에서 순서에 따른 각 장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한 작

품의 도판은 순서에 맞게 연달아 수록할 것이다. 작품의 크기에 비해 글씨

가 작은 작품의 경우 글의 가독성을 위해 도판을 전면에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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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상 속 문제 


1. 지나친 무분별에 관한 풍자


	 나에게 현실은 삭막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느껴진다. 일상 속에는 

다른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다가 제대

로 쓰이지도 못한 채 사라지고, 심각한 사건은 매일 새롭게 쏟아지는 사소

한 가십거리와 가벼운 이미지에 의해 가려진다. 사건을 기록한 글과 자료 

사진, 영상 등은 여전히 존재하긴 하나 이렇게 데이터의 무덤에 뒤덮여버

린다. 


 사회의 가속화와 더불어 너무 많은 양의 정보에 무분별한 접근이 가능해

진 탓에 현실은 오히려 무감각 해졌다. 서로 다른 크기의 규모와 자극을 가

진 다양한 사건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 익숙 해져, 피부에 와닿는 

사건의 생생한 느낌이 사라졌다. 그 밖에도 가상 현실, 온라인 네크워크 서

비스 등은 사람들을 거리가 매우 먼 곳에 있는 누군가와 만날 수 있게 하거

나 갈 수 없는 어떤 곳에 닿게 하면서 그들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무감각 해지게 만든다.


 나는 작품을 통해 이와 같은 무분별과 무지각을 알아채지 못한 체하며 감

상자들이 내가 직시한 상황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끔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에 퍼진 관념과 사상, 집단의 행동 양식을 거리를 두고 관조하는 태도

는 나의 창작 행위에 있어서 언제나 바탕이 된다. 나는 각종 유흥거리에 의

해 문제가 뒤덮인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이 무엇인지 찾아내 그것에 대한 풍자를 한다.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사회

에서 일어난 특정 사건이나 유명 인물을 풍자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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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상의 공간 모두에서 가속화가 이루어진 이 시대에 어떤 특정 한 사건

을 직접적으로 풍자하는 것은 이미 너무 늦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거 어

느 시간에 고정되어버린 특정 사건이 아니라 언제든 보는 사람의 입장에

서 생생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허구적 이야기를 만들고 이를 창작의 소재

로 사용한다.


 풍자적 시선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창작 대상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궁극적 목적은 읽는 사람이 풍자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야기의 대상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이다. 풍

자란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 폭로하고 공격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문학 작품 속에서 풍자는 대체로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다

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며 비판하기 위해 사용된다. 풍자는 사회와 개인

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말하면서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여

러 기법을 곁들여 비웃거나 돌려 말하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풍자를 

통한 비판은 폭로와 공격의 성향이 있음에도 모욕적인 언사로 느껴지기보

다 그것을 듣는 이를 웃음 짓게 만들기도 한다. 이를 위해 과장, 비유, 우화 

등의 기법이 활용된다. 


 이러한 우의(寓意)는 나의 작품 속 이야기에 전면적으로 등장한다. 한 개

인이 그가 속한 사회가 정의하는 ‘평화’의 기준에 맞추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 <토앵토앵 >에서는 시비를 거는 듯이 공격적인 말투와 과장1

된 의성어를 사용해 개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기준에 대해 풍자했다(도 1 ~ 

 기존에 없는 말이지만 작품 속에서 쇠붙이에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만1

들어낸 의성어이다. 쇠붙이를 두드리는 소리를 뜻하는 말인 ‘댕’에서 파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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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성어 ‘토앵토앵’은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을 쇠창살에 내리치는 

경쾌한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로, 그 어감에 포함된 비음 발음을 이용해 잔

인한 상황을 콧소리로 앵앵거리면서 비꼰다(도 4). ‘딸랑딸랑’은 내 주위의 

가볍고 시끄러운 사회의 모습을 표현한 의성어로, 이를 과장되게 반복해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빈정거린다(도 6). 마찬가지로 의성어 제목을 사용한 

<부릉부릉>은 제목에서 풍기는 유아적 의성어의 어감과 반대로 그 내용은 

자동차와 도로 위 운전 규칙에 빗대어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말하는 우의

를 가지고 있다(도 13 ~ 24, p. 21 ~ 27).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속 문제에 관한 풍자는 같은 시대에 비슷한 환경에

서 살아가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반면 나는 이를 나와 사

적 관계가 있는 타인의 결점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안녕>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취한 내 주변 인물들을 비방하는 내용이다

(도 48 ~ 53, p. 65 ~ 67). 풍자의 대상인 ‘너’를 ‘짐승’과 여러 차례 비교하

면서 대상의 행동을 짐승이 하는 행동의 수준으로 낮잡아 보고 ‘너’가 짐승

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구분하냐 말하며 비웃는다. 


 풍자적 시선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내가 일상에서 받은 부정적 감정

을 해소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자 현실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

이다. 내가 만드는 풍자적 이야기의 대상은 내가 처한 환경이나 대상에 대

한 사회 인식, 그 시대에 대한 나의 문제의식 또는 나에게 일어난 사건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주변을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해 이야기를 덧붙

여나가며 내가 속한 사회의 문제에 대한 생각으로 사고가 뻗어나가는 것

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비판적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통로로서 고정된 창작 

과정이다. 그 과정을 나는 우회하지 않고 직시하며 일상 속 문제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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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토앵토앵〉, 2022, 


13장의 선부식 모음집, 제본 없음, 각 27.4 × 21.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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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토앵토앵〉中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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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토앵토앵〉中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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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토앵토앵〉中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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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토앵토앵〉中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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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토앵토앵〉中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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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토앵토앵〉中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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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토앵토앵〉中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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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토앵토앵〉中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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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토앵토앵〉中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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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토앵토앵〉中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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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토앵토앵〉中 12장


18



2. 도구화된 인간에 관한 이야기


	 현실과 사회에 대한 나의 비판적인 시선을 표현하기 위한 우의로 

내가 선택한 대상은 사회 속에서 다른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언제든지 다른 새로운 것으로 교체 가능한 존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나의 

풍자적 시선으로 바라본 이러한 존재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소화기가 있다

(참고도판 1). 나의 일상 속 어디에나 놓여 있는 소화기는 화재 예방을 위해 

누구나 쉽게 손댈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그것은 불을 끌 능력을 가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새로운 소화기로 교체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불을 끄는 능력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애초에 불이 

난 상황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화기는 차라리 쓰이지 않는 게 

더 나은 상황이라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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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1]〈무제〉, 2015, 


종이에 색연필, 잉크, 16 × 16 cm



 소화기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의 시스템은 사물만 아니라 인간 

역시 도구화한다. 그런데 시스템 역시 인간과 인간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결국 사람이 사람을 도구화하는 셈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직접적

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인간관계에서 종종 느낌으로 인지할 수 있다. 나 

역시 다른 사람에 의해 도구 취급을 받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나는 

그들로 인해 부정적 마음 상태를 경험하는 동시에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

에 대한 회의감에 빠진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 역시도 다른 누군가에 의

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 그 누군가로 인해 그들이 타인을 대하

는 태도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나는 대상

을 통해 떠올린 인간의 부정적 일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과정 중

에 이야기가 파생된다. 


 <부릉부릉>은 내가 당한 자동차 사고로부터 떠올린 사회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도 13 ~ 24). 자동차 사고를 당한 직후 나의 차량

과 사고를 낸 차량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

의 차량들이 사고 현장을 피해서 다른 차선으로 가는 것을 보고 나는 사회

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옆 사람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피했던 경험을 떠올렸다(도 22). 자동차의 상처는 돈을 지불하면 없앨 수 

있지만 사람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고 돈으로 지울 수 없다

(도 17). 이야기를 통해 나는 자동차 사고를 낸 사람과 사회적 문제를 일으

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동일 선상에 두고 전자에게 말하는 척 

후자에게 말한다(도 24). 이처럼 나는 대상과 그로부터 떠올린 것 을 엮는 

허구적 이야기를 만들어 현실에서 느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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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부릉부릉〉, 2021, 16장의 판화 모음집, 노출 실제본, 


물녹임부식, 깊은 부식, 각 32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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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부릉부릉〉中 3장, 석판화





[도 15]〈부릉부릉〉中 4장,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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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부릉부릉〉中 5장, 목판화





[도 17]〈부릉부릉〉中 6장,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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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부릉부릉〉中 7장, 전사





[도 19]〈부릉부릉〉中 8장, 낱장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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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부릉부릉〉中 10장, 선부식, 직접긁어파기, 점막이부식





[도 21]〈부릉부릉〉中 11장,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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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부릉부릉〉中 13장, 그물막 구멍찍기





[도 23]〈부릉부릉〉中 15장,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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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부릉부릉〉中 16장, 전사


 인간의 면모에 관한 생각에서 시작된 회의감은 나 자신에 대한 회의감으

로 뻗어나간다. 나는 내가 인식한 현실 문제를 말하기 위한 대상과 내가 경

험한 사람들 사이의 일을 연결해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사회 부적응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문제가 뒤덮인 시대에서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

은 나 혼자 너무 시대 차별적으로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것은 또다시 대상으로부터 시작된 나에 대한 회의를 담은 자

전적 이야기가 된다. 


 <주드 이야기>는 자전적인 이야기로 나의 창작 과정과 내가 창작 행위를 

하는 이유를 담고 있다(도 25 ~ 36). 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나의 

경험에서 비롯된 부정적 감정을 잡아서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로 감정을 해

소하고, 현실에 대한 비판을 창작의 결과에 남긴다. 그리고 만든 것을 판매

해서 생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우의는 ‘농부 주드’가 힘들게 키운 작물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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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넣고 잼으로 절여 판매하는 짤막한 이야기로 전개된다. 나는 이 이야기

를 통해 내가 겪은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운 사건을 소재로 창작을 하는 것

이 나의 정서와 생식(生息)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도 25]〈주드 이야기〉2022, 12장의 전사 모음집, 제본 없음, 각 36.5 × 2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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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주드 이야기〉中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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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7]〈주드 이야기〉中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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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8]〈주드 이야기〉中 4장


31



[도 29]〈주드 이야기〉中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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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주드 이야기〉中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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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주드 이야기〉中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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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2]〈주드 이야기〉中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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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3]〈주드 이야기〉中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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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4]〈주드 이야기〉中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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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주드 이야기〉中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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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6]〈주드 이야기〉中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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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허구적 대리인


	 나는 현실 속 특정 대상으로부터 떠올린 일화와 나의 생각을 연결

할 때 대상을 나의 대변인으로 사용함으로써 대상이 가진 사회적 인식을 

이야기의 전반적 분위기를 만드는 용도로 사용한다. <토앵토앵>에서는 비

둘기가 이야기의 화자로 등장한다(도 2, p. 8). 이 비둘기는 중요한 문제를 

덮어버리고 새롭고 가벼운, 유희적인 것으로 회피해 잠시 동안 지속되는 

쾌락을 느끼며 자신이 평온한 상태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도

심 속 비둘기는 쓰레기와 토사물을 먹고, 더러운 똥을 뿌리며 병균이 있다 

고 알려져 터부시되는 존재이다. 나는 이런 만만하고 터부시되는 존재의 

입을 빌려 가벼운 즐길 거리에 의해 문제가 뒤덮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때 나는 비둘기 화자에 맞추어, 즐길 거리를 사냥감에 비유하고 의

성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식의 비유와 흉내 내기의 요소를 이야기에 집어

넣는다(도 3 ~ 12, p. 9 ~ 18). 그렇게 때문에 완성된 이야기는 원래 나의 

생각에 허구적 요소를 넣어 다시 조합된 이야기이다. 


 대상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이야기를 하는 것 외에 대상에 관한 보

편적 정보를 활용해 이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이를테

면 자전적 이야기인 <주드 이야기>에서는 ‘화가 주드’를 ‘농부 주드’에, 주

인공이 만든 창작의 결과물을 농부가 만든 신선한 잼에 비유하는데, 이는 

농부라는 직업이 가진 기본적 인식을 무언가를 창작하는 사람에게도 적용

시키기 위함이다 (도 25 ~ 37). 매일 일찍 일어나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재난2

에 대비하며 그 속에서 지켜낸 과실을 판매한다는 농부라는 직종에 대한 

 주드(Jude)는 나의 필명으로, ‘농부 주드’는 그 이야기의 글쓴이 주드를 직업만 바꾸어 말2

하는 것이다. <주드 이야기>의 표지에 있는 저자 서명(Jude. H)을 표기를 통해 독자는 농부 

주드의 이야기가 창작자의 자전적인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도 25,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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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정보를, 매일의 일상에서 소재를 찾고 여러 사건을 겪으며 이를 통

해 작품을 창작하는 나를 빗대어 말하기 위해 사용한다. 농부 주드와 나는 

모두 자신만의 공간 또는 영역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겪으며 

무언가를 만들어 판매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공통점 아래에 묶였고 이를 

중심으로 허구적 이야기가 완성된다. 


 일상 속에서 발견한 대상은 나의 생각을 대신 이야기해 주는 허구적 대리

인으로, 나는 이야기를 만들 때 허구적 대리인을 도입해 이야기가 나의 주

관적 감정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현실 사회의 문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

어낼 수 있는 이야기인지 판단한다. 다시 말해 나의 생각을 다른 대상이 말

하는 것처럼 만들고 그 말이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발 물

러선 위치에 서서 확인해 본다. 


 허구적 대리인은 창작 행위를 할 때의 고립된 나와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실제로 현실 문제 안에 함께 놓이는 나 사이에 있는 문을 

넘나드는 존재이다. 나는 이 문이 문짝은 없고 틀(frame)만 있다고 생각한

다. 문안의 나는 혼자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만들며 세상과 동떨어진 행

위를 하는 것 같다는 회의적인 생각하는 상태이고, 문밖의 나는 세상 속에 

있는, 다시 말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는 상태이

다. 창작 행위를 하는 나는 문 안쪽에 서서 문 너머를 바라보며 나의 생각

을 담을 수 있는 대상을 탐색한다. 그것을 발견하면 문 너머로 손을 뻗어 안

쪽으로 가지고 들어와, 그것이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문밖으로 

다시 내보낸다. 


 <나 괜찮아>는 나의 두 상태 중에서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창작 행위를 하

는 문틀 안의 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도 37 ~ 41). 이 작품을 제작

했을 때 나는 나의 두 상태 사이에 놓인 문이 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짝

도 달려있어서 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그 문을 닫고 잠궈버려 내가 더 이

상 상태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에 대한 강한 불안이 있었다. 내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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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나 괜찮아’의 주어인 ‘나’만으로 이야기를 하면 언젠가 정말 세상과 

고립될 수도 있겠다는 그 불안을 허구적 대리인이라는 존재가 대신 이야기

를 하게 함으로써 제거했다. 





[도 37]〈나 괜찮아〉, 2021, 


11장의 선부식과 점막이부식 모음집, 제본 없음, 각 29 × 2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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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8]〈나 괜찮아〉中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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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9]〈나 괜찮아〉中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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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0]〈나 괜찮아〉中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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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1]〈나 괜찮아〉中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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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야기에서 생겨나는 그림 


	 나는 허구적, 자전적 이야기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그림을 그린다. 

이야기는 나의 주변에서 찾은 대상을 바탕으로 한 생각을 기반으로 이루어

져 있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나 대상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다. 이러한 이야

기는 한 번에 그려내기 어렵다. 대체로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구상하

면 그 단계에서 몇 가지 명확한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는 

과정 중에 개인적 일화나 감정과 관련된 또 다른 이미지가 떠올라 다음 이

미지를 만든다. 또한 이야기의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야기를 토

대로 떠올린 몇 개의 이미지 가운데, 아무거나 원하는 장면을 먼저 그린다.	 


 머리에 떠올린 이미지의 정확한 원천은 알 수 없으나, 대체로 내가 평소에 

보는 여러 가지 시각 자료 또는 일상 풍경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

다.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된 나머지 이미지는, 무의식 속에 있던 이미지가 

드로잉 과정 중에 끌려 올라온 결과이다. 중심 이미지를 보고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그리고, 그 후에 완성된 그림 간의 순서를 만들기 때문에, 처

음에는 이야기가 몇 장으로 구성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나의 드로잉은 다

른 이미지의 근원이 되는 중심 이미지와 이야기라는 틀 안에서 즉흥적으

로 생겨난다.


 즉흥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꼭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전혀 예상

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무의식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 자주 노출되는 장면과 더 깊은 연관을 맺는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독특한 성장 배경이나 자신이 놓인 특수한 상황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지 못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뱉어내지만, 일반적으로

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경험, 비슷한 풍경에 자주 노출된다. 


 무의식에 바탕을 둔 채 즉흥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고정된 형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일종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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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잉은 의도적인 것과 비의도적인 것이 결합된 상태이다. 의도적이라 함

은 드로잉에서 자신이 예상하지 않은 방향성이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것이 등장했을 때 스스로 알아차려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동시에 무의

식적으로 드로잉이 계속 흘러가게 두어야 한다. 의도적인 즉흥은 이 두 가

지를 분별하면서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으로 기술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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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뱉어내기와 드로잉 


	 


	 즉흥적으로 창작 욕구를 끌어올려 그림을 그리기 위해, 나는 그림

을 그릴 때 일부러 기교와 기술을 배제하고, 의도적으로 못 그리는 척하는 

태도를 취한다. 나는 10살 때부터 대상을 사실적으로 잘 그리기 위한 미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그림을 못 그리고자 하는 것은 오히

려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그림을 잘 그리는 기술을 배운 이후의 그림과 그 

이전에 못 그린 그림은 동일한 대상을 그린 것이어도 감상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 나는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릴 때 꽤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그렸다. 

유아기 때는 자기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그리지만, 점차 그것을 다

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 내 그림을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사실적으로 그리는 방법을 배웠고, 거기서 더 잘 그리기 위해 원

근법, 명암, 묘사 등의 상세한 그리기 방식을 배우며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

리는 방법을 공부했다. 이러한 것은 대상을 환영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서 꾸며내는 것이다. 하지만 미술 교육을 받은 후에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

을 보았을 때는 내가 그린 공간과 사물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에서 그림 

외부의 해석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다. 반면 유아기 시절의 그림은 못 그렸

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도 힘들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그

린 것인지 더 알고 싶어지고 그것을 그린 색이나 재료의 특징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 


 유아기의 그림은 단순히 못 그린 것이 아니라 솜씨가 서투르고 가진 기교

가 없다는 의미에서 ‘졸(拙)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내가 의도적으로 

졸한 상태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은 나의 즉흥적이고 순수한 창작 욕

구를 강조해 진정성 있는 표현을 하기 위함이다. 일부러 졸한 상태의 그림

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나는 몇 가지 방법을 연구했다. 빨리 그리기, 작게 

그리기, 다듬지 않기, 많이(여러 장) 그리기, 핵심적인 부분만 그리고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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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날리기와 같은 방법이 이에 속한다. 이 중 중요한 것은 작게 그리는 것

으로, 작은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 더 이상 그림을 그릴 물리적 공간이 없어

서 처음에 목표한 것 이상으로 그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장의 종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단축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내 내부의 깊숙한 곳에서 이미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떠오른 이미지

를 논리적으로 인식하기 이전에 ‘뱉어내는’ 것 같다. 미리 정해둔 방법을 지

키면서 즉흥적으로 드로잉 하는 것에 속도가 붙으면, 창작 욕구와 집중력

에 박차가 가해져 눈에 잔상이나 환상이 보이는 듯, 종이 위에 내가 그려야 

할 이미지가 흐릿하게 보이는 착시를 느낀다.


 졸한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방법 연구는 나 자신의 창작 방식을 결정하기 위

해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림을 보는 사람의 감상 방향을 지정해 주는 

역할도 한다. 예를 들어, 핵심적인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안 그릴수록 보

는 사람에게 볼 것과 안 볼 것을 더 명확하게 짚어줄 수 있다. 즉 그림을 그

리는 관점이 명확할수록 보는 관점도 명확해진다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주드 이야기>에서 잼을 그릴 때 잼이 들어있는 유리병의 질감이나 정

확한 형태를 묘사하지 않고 잼을 빨간색 면으로만 그려서, 보이는 것은 원

형의 빨간색 면뿐이다(도 25, p. 28). 그러면 보는 이는 색과 관련된 상상과 

해석을 하거나 그린 모양에 중점을 두어 감상을 하게 되고, 그것과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표방하며 더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 괜찮아>에서는 손을 그릴 때 최소한의 표현만 했는데, 사

실적으로 그린 손에서는 힘줄이나 관절의 묘사로 인해 여러 성격이 부여되

는 반면 최소한의 표현으로 그린 손은 힘이 없는 고무같이 느껴져 나의 무

기력하고 불안정한 감정을 강조한다(도 37 ~ 41, p. 42 ~ 46). <창밖의 새

>에서는 새의 날갯짓이나 눈빛만 강조해 새의 동작 또는 시선이 두드러지

면서 감상자로 하여금 내가 유도한 곳을 따라 서문의 내용과 관련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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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주안점을 두어 그림을 감상해야 할지 짚어준다(도 42 ~ 46, p. 51 

~ 56). 





[도 42]〈창밖의 새〉 2022, 


12장의 판화 모음집, 제본 없음, 석판화, 전사, 각 45 × 3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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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3]〈창밖의 새〉中 2장,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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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4]〈창밖의 새〉中 3장, 석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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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5]〈창밖의 새〉中 5장, 물녹임부식, 점막이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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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6]〈창밖의 새〉中 9장, 석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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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7]〈창밖의 새〉中 10장,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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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화의 선


	 나는 이야기를 토대로 그린 그림을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늘어

놓고 보며 그중에 그림과 관련된 원래의 이야기 속 장면을 잘 표현한 것을 

골라낸다. 이때 그림을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이야기와 그림의 연관성도 있

지만 망설임 없이 그려서 핵심적인 것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기준이다. 선택한 드로잉을 다시 그릴 때는 다른 매체를 사용

한다. 이 과정은 이야기와 그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단계이다. 이 

연구의 모든 작품은 판화 기법을 사용했다. 


 판화는 간접적 표현과 복수 생산이라는 맥락을 가진 매체인데, 나는 이러

한 맥락보다 표면 상의 물리적 특징 때문에 판화기법을 사용한다. 판화는 

화학적 효과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림을 그릴 때 작용하는 물리적 

힘의 강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를테면 나는 손의 힘이 약해서 다른 사람들

에 비해 강한 선을 단번에 긋지 못하는데, 선부식(line etching)  기법은 부3

식 시간의 조절을 통해 인쇄될 선의 진하기를 정할 수 있어서 내가 그림을 

그릴 때 겪는 물리적 한계를 쉽게 극복할 수 있게 한다.  
4

 본 논문의 모든 판화 용어는 2013년에 한국현대판화가협회에 의해 발행된 판화용어 순화3

집에 기재된 한국어 표기를 따른다. 특정 용어가 처음 언급될 때는 영문 표기를 병기하고, 

그 이하는 병기를 하지 않는다.

 선부식 기법은 동판의 부식을 이용한 판화 기법이다. 동판에 부식 방지액을 바르고, 그 위4

에 니들(needle) 등의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면서 부식 방지액을 벗겨낸다. 이때 

강한 힘을 줄 필요는 없고 단지 얇게 바른 부식 방지액이 벗겨질 정도로 가볍게 그림을 그리

면 된다. 이후 동판을 부식액에 넣어 부식 방지액이 벗겨진 부분을 부식시키는데, 부식 시간

이 길어질수록 벗겨낸 부분에 부식액이 깊게 침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쇄 시에 잉크를 넣

을 깊은 공간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진한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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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작품은 즉흥적으로 그린 망설임 없는, 속도감 있는 선이 대부분이다. 

판화 기법은 아이디어 단계의 드로잉에서 머릿속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거

칠고 중첩되게 그린 모호한 상태를 벗어나 그것을 그릴 때 느낀 감정과 떠

올린 생각을 부각시킬 수 있게, 즉 작품의 분위기를 돋울 수 있게 한다. <토

앵토앵>은 선부식 기법을 사용해 진하고 날카로운 선을 쉽게 표현할 수 있

었다. 이 이야기는 ‘이 시끄러운 것들을 만들어대는 놈들이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것들이야.’(도 7, p. 13) 또는 ‘나는 아주 잘 알고 있어, 그게 너희들

의 낱장 따위 평화라는걸.’(도 12, p. 18)와 같이 날 선 말로 이야기하는 특

징이 있는데, 선부식 기법을 사용해 이러한 이야기의 성격에 알맞게 볼펜

이나 샤프와 같은 도구로 그린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매끈한 선을 표현

했다.


 이와 비슷하게 석판화 기법도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했다. 종

이에 연필로 선을 그으면 진한 연필을 사용해도 연필의 흑연 가루가 종이 

위에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빛에 반사되었을 때 번들거릴 수 있다. 또 진

한 선을 긋기 위해 강하게 선을 그으면 종이가 움푹 패게 된다. 그러나 연필

과 비슷한 질감을 내는 기름색연필(litho crayon)로 알루미늄 마판에 선을 

그으면 크레용의 기름기에 따라 잉크가 올라가는 정도가 결정되고, 인쇄 

시 많은 양의 잉크가 드로잉 흔적을 따라 종이 위에 얹힌다. 종이가 패인 흔

적도 없이, 내가 물리적 힘을 가해 연필을 사용했을 때 힘의 한계로 인해 그

릴 수 없었던 진한 선을 그릴 수 있게 된다(도 45, p. 54). 


 선부식 기법이 <토앵토앵>의 날카롭고 예민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내용을 

강조한 것처럼, 이야기의 분위기에 적합한 판화 기법의 선택은 감정을 증

폭시키는 선을 구현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품이 <부릉

부릉>이다. 이 작품에서는 각 장마다 사건에 의해 마음 상태가 점점 고조되

는 것을 판화 기법에 차이를 두어 표현했다. 가장 처음에는 편안하게 운전

을 하는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석판화의 기름색연필을 사용했고, 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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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필 드로잉처럼 부드러운 음영 변화를 표현했다(도 14, p. 22). 반면 앞

의 차가 나에게 밀려 내려올 때, 사고 직전의 긴장하고 곤두선 마음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뾰족한 선을 살린 선부식과 직접긁어파기(dry point), 

점막이부식(aquatint) 기법을 섞어서 사용했다. 여러 기법을 복잡하게 섞어

서 사용한 것은 당시 나의 곤두선 신경과 솟구친 짜증, 상황의 급박함을 표

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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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글과 그림의 관계 


	 나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지만,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원래 

이야기를 글의 형태로 그림과 함께 배치하는 연구를 했다. 글과 그림을 함

께 배치하는 형식을 연구한 것은 그림이라는 틀 너머에 있는 내가 직접적

으로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시해, 그것을 보는 이와 더 잘 소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또 내가 현실 속 어떤 대상을 통해 인간의 면모를 성찰하

고 이해하려고 했던 것처럼 내 그림을 보는 사람이 나와 마찬가지로 세상

을, 또는 창작 행위를 하는 나를 비롯한 예술가를 이해해 보게 하기 위한 장

치이다. 


 내가 글과 그림을 함께 배치하는 작품을 제작할 때 사용한 판화는 전통적

인 인쇄 매체로, 인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강한 압력 때문에 이

미지가 종이에 완전히 밀착된 상태로 보인다. 이것은 다른 인쇄 매체와 유

사한데, 나는 특히 그 특징을 책과 연관시켜 생각한다. 책은 오랫동안 미술

의 형식 중 하나로 받아들여졌고, 이야기 또는 글과 그림이 함께 배치된 책

의 역사는 중세 채식 사본 부터 끊이지 않고 이어졌고, 동아시아 미술에서5

도 삽화 책이나 글과 그림이 함께 있는 형식의 작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나는 삽화 책의 길고 방대한 역사에서, 특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프

랑스에서 제작된 ‘화가의 책(livre d’Artistes)’을 분석하고 비슷한 형식을 작

품 제작에 반영했다.


 화가의 책이 생긴 시기에 프랑스는 파리 만국 박람회를 통해 일본 삽화 책

을 접했다. 새로운 시각적 자극과 함께 인쇄 기술이 발달하고 각종 문학 작

 채색 세밀 삽화로 꾸며진 필사본으로 9세기경 제작된 『위트레흐트 시편집(Utrecht 5

Psalter)』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 필사본은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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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과 신문에 판화 삽화가 필요했던 시대적 상황이 맞물려, 이전까지와는 다

른 삽화 책을 제작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이후 유사한 형식의 작품을 많은 6

화가들이 제작했기 때문에 현재 초창기 ‘화가의 책’은 더 이상 새롭고 혁신

적인 작품이라고 가리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시기의 작품에서 보이는 

인쇄 오류나 수평, 수직이 맞지 않는 등의 완전하지 못함, 어색함이 느껴지

는 점이 내 작품의 의도적 ‘졸’함과 잘 어우러질 것이라 생각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했던 선구적 미술 판매상 앙부루와즈 볼6

라르(Ambroise Vollard, 1866-1939)는 실험적 형식의 고급 삽화 책을 작가들에게 제작하

도록 의뢰했고, 새로운 형식의 책에 차별성을 두기 위해 자신이 출판하는 책들을 묶어 화가

의 책(livre d’artistes)라고 명명했다. Deborah Wye. Thinking print : books to billboards, 

(New York : Museum of Modern Art, 1996),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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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의 해석을 제한하는 글 


	 나는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렸지만, 그 생

각을 전면에 꺼내거나 제목 또는 설명을 통해 말하는 것을 망설였다. 글이 

그림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인데, 나는 다른 사람의 그

림을 감상할 때 그림은 좋으나 그 옆에 있는 글의 언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

하거나 글이 그림에 비해 수준이 낮아서 또는 내가 싫어하는 말이 적혀 있

어서 그 그림까지 함께 싫어졌던 경험을 흔히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과 

별개로 나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 자체도 좋아해서, 나의 그림은 점점 이야

기와 관계가 깊어졌고 그래서 이야기를 전면에 꺼낼지 숨길지에 대한 연구

를 계속해서 해왔다.





[참고도판 2]〈무제〉, 2016, 종이에 잉크, 16 × 2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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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연구 중에 나는 과거의 글과 그림에 대한 나의 연구를 다시 찾아보

다가 2016년에 내가 그렸던 그림을 한 장 보게 되었다. 이 그림은 은행나

무 같은 나무를 선묘로 그린 그림이다(참고도판 2). 그림은 딱히 내 흥미를 

끌지 못했고 그저 선묘를 연습한 것 같았다. 그런데 이 그림의 바로 옆 장

에 ‘곧게 곧게 자라면 재밌니?’라는 글귀가 쓰여 있어서 그 나무를 다르게 

보게 되었다. 너무 수직 방향으로만 자란 것 아닌가, 나도 곧게 곧게 자랐던

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글과 그림이 함께 있는 형식은 이 그림

의 경우처럼 미래에 그림을 볼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누구와도 의사소

통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글을 그림과 함께 배치하면 글에 종속되어 그림을 바라보게 되는데, 나는 

이처럼 감상자의 해석을 제한하기 위한 용도로 글과 그림을 함께 사용한

다. 예를 들어, <창밖의 새>는 9장의 그림과 1장의 글로 구성되어 있는데, 

글의 내용을 먼저 숙지한 후에 그림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글에서 내가 의

자에 앉아서 창밖을 보았다고 서술하는데, 이때 9장의 그림 중 하나에 그린 

의자가 작품 속 화자인 ‘나’가 앉아있던 자리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다(도 

43, p. 51). 이어지는 글에서 내가 새와 눈이 마주쳤다고 느꼈는데 그것이 

날아가자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허무함

을 느꼈고 그것이 매우 자유로워 보였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다가 그것이 

정말 자유로운 존재라면 벽 정도는 뚫고 날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조소

한다. 글의 다음 순서로, 새와 눈이 마주치는 것과 날아가는 것, 벽의 뚫린 

구멍을 보여주어 보는 이가 글을 통해 이미 숙지한 서사를 그림을 보면서 

되새길 수 있게 한다. 이 작품을 제작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새’를 마음껏 그

리고 싶었는데, 여러 판화 매체로 기준 없이 그린 다양한 새 그림을 한 데 

묶기 위해 글을 작성했고 이후에 그린 새 그림도 모두 여기에 귀속시켰다. 

이 작품에서 글은 나에게 있어 서 창작을 한정 짓기보다 더 자유롭게 창작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현재 이 모음집 속 그림은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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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지만 아직 나와 새 사이에 새로운 이야기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당

분간 그릴 새 그림은 모두 이 모음집에 포함될 수 있다. 


 꼭 짜임새 있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생각을 그림의 한편에 넣기

도 한다. 예를 들어 여러 장으로 구성된 <나 괜찮아>의 일부에는 내가 그림

을 그린다고 말하면서 고립된 상태로 계속 있어도 괜찮을지 불안해하며 

든 생각을 그림에 같이 넣었다(도 37 ~ 41, p. 42 ~ 46). 


 글과 그림이 함께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지시할 수 있다. 내 그림에 서는 

이야기가 먼저고, 그려놓은 그림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이야기가 완성되

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 연구에 해당하는 

모든 그림은 이야기에 종속되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글을 빛내기 위한 그림이라는 의미의 일러스트레

이션과 구분하여 생각하고 싶다.  나는 이야기를 토대로 그림을 그리지만 7

이야기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니다. 글과 그림을 함께 배치하는 

형태의 미술 작품을 연구한 작가들은 매우 많지만 나는 딱히 그들에서 떨

어져 나와 새로운 방식으로 글과 그림을 바라보기를 제안하지도 않는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전에 없던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정립된 질서 아래에서 일부를 변형시켜 새롭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다. 내가 좋아하는 닌텐도 게임 시리즈 젤다의 전설은 항상 주인공 용사가 

공주를 구하고 세계 평화를 구하는 내용이 다. 앞으로 출시될 젤다의 전설 

시리즈도 항상 그럴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게임을 하는 것

은 항상 재미있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

상치 못한 감동이 있다. 나도 글과 그림을 함께 배치하는, 우리 눈에 익숙한 

형식을 사용하면서 한 두 개 정도만을 틀어서 보여주어 예상치 못한 방향

을 만든다. 


 삽화를 의미하는 프랑스어는 ‘illustration’ 으로, 그것의 동사형태인 ‘illustrer’ 는 ‘이름을 7

빛내다, 설명하다.’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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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토앵토앵>에서는 동판화 기법으로 인쇄했기 때문에 생긴 판 

자국(plate mark)이 그림 뿐만 아니라 글에도 있고, 이 네모난 판 자국은 

내가 한숨에 읽을 수 있는 글의 양을 기준으로 토막낸다(도1 ~ 12, p. 7 ~ 

18).  네모난 판 자국은 종이의 좌우 정 중앙에 놓인 그림과 반대로 종이의 8

왼쪽이나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도 2, 7, 8). 


 <안녕>에서는 얇은 종이를 사용해 양쪽 면 모두에 글씨를 써서, 손으로 들

고 페이지를 만지면서 보면 뒷면에 쓴 글자도 비쳐서 읽을 수 있다(도 48 ~ 

53). <안녕>의 이야기는 나와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풍자하는 것이

기 때문에 나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망설였는데, 이야기를 할 지 말지 

고민하는 태도를 뒷면에 글씨를 쓰고 반대편에서 흐리게 비쳐 보이는 것

을 통해 시각화했다.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숨기기와 소통하

기 두 가지 태도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이 모든 글자를 읽으려면 적극적인 

감상 태도가 필요하다.


[도 48]〈안녕〉, 8장의 낱장찍기 책, 제본 없음, 각 13.7 x 10 cm


 동판화 기법은 두께가 있는 동판을 종이와 함께 압력을 주어 인쇄해, 동판의 두께만큼 종8

이가 압력에 의해 눌려 판 모양의 자국이 결과물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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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9]〈안녕〉中 2장





[도 50]〈안녕〉中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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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1]〈안녕〉中 5장





[도 52]〈안녕〉中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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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3]〈안녕〉의 펼친 모습,  54.5 × 39.3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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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는 생김새에 따라 어조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내재적 특징을 갖는

다. 따라서 글씨체는 글의 성격을 위한 장치로 쓰일 수 있다. <나 괜찮아>

와 <부릉부릉>, <토앵토앵>, <안녕>, <창밖의 새>는 모두 손글씨로 글을 

작성했다. 나는 글을 쓸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빨리, 모두 쓰기 위해 

휘갈겨서, 거울에 비친 것처럼 좌우가 반전된 모습으로 쓴다. 휘갈겨 쓰는 

것은 속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는 것이지만 좌우를 반전해 쓰는 

것에는 많은 이유가 붙는다. 나는 글을 쓸 때 최대한 솔직한 자세로 모든 생

각을 쓰고 싶은데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다른 사람이 혹시나 내 글

을 볼까 걱정이 되고, 또 나 자신이 글을 쓸 때 바로 위의 줄에 쓴 글이나 옆

에 쓴 글에 시선이 분산되어 생각을 속기하는 집중력이 흐트러질까 염려된

다. 글씨의 좌우를 반전시켜, 우측에서 시작해 좌측으로 빨리 쓰면 가독성

이 거의 없어져서 특별한 장치 없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인원이 나 하나로 

최소화되어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내용을 숨기기 위한 뒤집

어 쓰기는 판화 매체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평소에 글을 작성하던 똑같

은 방식을 판화 기법을 활용해서 한다면, 공판화 기법을 제외하고는 뒤집

어 쓴 글씨가 인쇄 시에 다시 반전이 되어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한

다.  흥미롭게도 이야기를 드러낼지 숨길지에 대한 연구는 같은 글씨 쓰기 9

방식을 공유한다.


 공판화 기법을 제외한 다른 판화 기법은 잉크가 묻은 면과 종이가 서로 맞닿은 채 인쇄가 9

진행되기 때문에 판 위에 그려진 그림이 인쇄 후 결과물에 반전이 되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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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과 그림의 즉흥적 조합


	 글과 그림을 함께 배치하는 것은 이를 판화로 제작해 여러 장으로 

구성한 책 또는 모음집(시리즈) 형식의 작품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이어진

다. 이 연구를 위해 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의 기간동안 제작된 초

기 ‘화가의 책’을 연구했고,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할 때 페이지 

간 순서를 정하고 이를 전체로 묶는 것에 대한 개괄적인 설정을 했다. ‘화가

의 책’ 중에서도 에두와르 마네(Édouard Manet, 1832-1883)와 샤를 크로

스(Charles Cros, 1842- 1888)가 함께 작업한 <강(Le fleuve)>, 삐에르 보

나르(Pierre Bonnard, 1867-1947)와 폴 베를렌(Paul Verlaine, 1844-

1896)이 함께 작업한 <나란히(Parellelement)>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

다. 


 마네가 선부식과 점막이부식 기법을 사용해 삽화 작업을 한 책에서는 삽

화가 글의 중간을 끊고 가운데 배치되거나 두 개의 삽화를 하나의 장에 함

께 넣는 등의 시도가 있었다(참고도판 3). 이 배치는 글보다 그림에 더 무게

를 두게 만든다. 더구나 네모난 금속판의 테두리가 프레스기의 압력에 의

해 눌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삽화가 아닌 독립적 작품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글을 위한 삽화를 제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글을 중심으로 그림을 배치한 것이 아니라 그림을 중심 에 두고 글을 주변

에 넣었다는 인상을 준다. 보나르의 책은 거의 모든 장에서 글보다 그림이 

차지하는 영역이 더 크기 때문에 글의 서사와 내용을 따라 책을 읽는 것보

다 연속되는 이미지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데 감상의 초점이 맞춰진다(참고

도판 4). 따라서 이 작품에는 글의 서사와 이미지의 서사가 각기 다른 색으

로 영역을 차지하며 진행되므로 제목이 뜻하는 그대로 글과 이미지가 나란

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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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3]  에두와르 마네,〈강(Le Fleuve)〉, 1874, 


점막이부식, 선부식, 활판 인쇄, 제본 없음, 표지 포함 21쪽, 


각 27.4 × 21.7 cm, 반고흐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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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4] 삐에르 보나르,〈나란히(Parellèlement)〉, 1900, 


목판 직접새기기, 석판화, 29.6 × 24 × 2.7 cm, 뉴욕현대미술관 소장



 두 작품은 삽화책의 계보에서 최초로 글보다 삽화에 더 비중을 두어 과감

하게 배치한 작품으로 회자된다.  나는 두 작품의 편집자가 과감한 배치10

를 시도하게 된 것이, 마네와 보나르가 시인이 쓴 글의 내용을 묘사하려하

지 않고 거기서 받은 자신의 영감을 과감하게 그려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글의 서사가 아니라 그림 간의 서사와 그림의 강

렬함에 주목해 두 작품을 감상했다. 두 작품에서 글은 그림의 바탕이 되는 

이야기인데, 결국 글이 그림에 의해 이끌려 간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는 내가 이야기를 토대로 그림을 그리면서도, 이야기를 묘사하지 않고 

이야기를 통해 즉흥적으로 그림을 뱉어내는 창작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마네와 보나르의 책에 관한 나의 감상은,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하게 생

각하는 즉흥성을 글과 그림을 배치하고 순서를 매기는 것에도 적용하는 연

구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드 이야기>는 이야기를 만든 후에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

하는 단계에서, 이야기는 가독성 있는 글 형식이 아니라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로, 마치 낙서처럼, 한 군데에 바르게 쓰지 않은 채 기록되어 있다. 다

른 작품을 시작할 때도 이야기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작성되어 있는데, <

주드 이야기>의 경우는 영어와 한국어 문장이 혼재된 상태였다. 이야기를 

정리하고 가독성 있는 상태로 바꾸는 것은 그림을 다 그리고, 그중 몇 개를 

골라 판화로 찍기 위해 제판을 한 이후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그림의 개수

와 비슷하게 나누는데, 그림의 순서를 정하는 것과 글과 그림을 조합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글과 그림이 배치된 상태가 

서로를 온전히 설명하거나 보조하는 관계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작품의 

각 페이지를, 전체가 한눈에 보이게 늘어놓으면 그림 간의 연관을 살펴보

면서 이야기를 다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판 26에서 잼을 사러 줄

을 선 사람들은 모두 밀짚모자나 중절모처럼 챙이 사방으로 있는 모자를 

 Rosa De Carvalho, Fleur Roos., Marije. Vellekoop, Printmaking in Paris : The Rage for 10

Prints at the Fin De Siècle. (Brussels : Yale University Press, 2013),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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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있는데, 이는 글에 덧붙여 설명해도 어색하지 않은 이야기이다(p. 

31). 하지만 나는 이것을 말로 설명하지 않고 뒤에 등장할 그림과 은유적으

로 연결될 수 있도록 둔다. 도판 26의 모자를 쓴 사람들은 도판 28의 얼굴

에 천을 뒤집어쓴 아이들, 도판 35의 잼을 절이는 모자 쓴 농부 주드와 함

께 얼굴을 가린 인물이라는 공통점 아래 놓이게 된다(p. 33, 40). 글에서는 

이들이 무언가로부터 숨고 있다든지 해를 피하고 있다든지 등의 내용이 없

고 오로지 농부 주드의 창작 방식과 삶의 일면을 보여주지만 이와 같이 그

림을 통해 새롭게 생기는 서사로 인해 보는 이는 이야기 속 인간의 성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농부 주드의 집이 원통형에 2층이고 창문이 

두 개 있다는 것과 절임 통이 매우 커서 보조 계단을 두고 올라가야 한다

는 것,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서 밤에 별이 매우 반짝이게 보인다는 것, 밤에

는 집 앞에 있는 잼을 파는 팻말을 뒤집어 놓는 것 등의 세부 설정은 그림

으로만 전달한다.


 <토앵토앵>도 <주드 이야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글과 그림을 조합했다. 

이 작품의 그림에는 이야기의 허구적 대리인으로 설정한 비둘기가 자주 등

장하는데, 그것이 표출하는 감정과 내용이 유사한 것을 같이 인쇄했다. 이

를 위해 이야기를 동판에 쓰고 부식한 뒤, 여러 판으로 쪼개 두어서 인쇄 시

에 즉흥적으로 미리 준비한 그림 판과 글 판을 선택해 정해둔 규격의 종이 

안에서 조합할 수 있게 했다. 


 <안녕>은 작품을 만든 나 자신도 연관을 찾지 못할 정도로 글과 그림의 내

용의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작품의 내용은 내 주변 인물의 단

점을 들먹이고 비방하는 것이라 나는 이야기를 쓸 때 꺼내기 민감한 주제

를 다루는 느낌을 받았다.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만큼 나는 이 이야기의 

성질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 않고 감정을 중심으로 그림을 뱉어내고 글과 

그림을 조합하려고 했다. 타인의 행동에 의해 내가 상처를 받았던 감정에 

의해, 주사기, 발톱과 같이 사람의 살갗에 상처를 내고 그 안을 파고들 수 

있는 것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렸고, 글과 그림을 조합할 때도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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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감과 관련해 내가 쓴 이야기를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에 집중했다(도 53, 

54, p. 67).


 이 연구를 위해 가장 처음 제작한 작품은 <부릉부릉>이다. 이 작품은 실제

본(kettle binding) 방식을 사용해 책으로 제작했다. 책으로 제작한 이유는 

책의 경우, 벽에 걸린 그림과 다르게 감상자가 작품을 직접 들고 높이나 거

리를 조절하면서, 종이의 질감을 손으로 느끼며 감상한다는 점 때문이었

다. 내가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것을 통해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

용을 전하기 위해 감상자가 직접 작품을 넘겨보는 방식은 잘 맞았다. 나는 

나를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그 작품을 오랜 시간 동안 넘겨 보는 것을 멀리

서 지켜본 적이 있는데, 그때 나와 감상자는 서로를 알지 못하지만 내면 깊

숙한 곳에서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이 작품 이후로는 바

인딩을 하지 않은 모음집 형식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왜냐하면 내가 글과 

그림의 조합과 순서 정하기를 즉흥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전체를 한 눈에 

보는 것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책을 뒤적이는 것은 감상자가 이전에 

본 그림이나 읽은 글의 내용을 머리에 잔상처럼 남기지만, 직접 여러 장의 

그림을 한눈에 보면서 글과 그림의 관계를 비교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만든다.


 <안녕>은 아직 바인딩의 유무나 넘겨보는 감상 방식과 벽에 걸어 놓는 감

상 방식 중에 선택을 내리지 못했을 때 제작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경우 바

인딩 없이 한 장의 종이를 접어서 만든 책으로, 접은 상태와 펼친 상태 어느 

경우에서든 앞, 뒤에 적인 글을 모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 작품

을 볼지는 감상자의 몫으로 남겨둔다(도 54, p. 68). 이처럼 나는 모든 결정

을 내린 후에 작품을 제작하지 않고, 작업 중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부

분을 ‘보류한 상태’를 반영한 작품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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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글과 그림을 조합한 형식으로 제작한 나의 작품은 대체로 글의 가

독성에 의해 해석이 제한된다. 그러나 제작 과정 중에 순서를 즉흥적으로 

조합하는 것은 전체 이야기의 서사를 모호하게 만들어 감상자가 개입할 여

지를 남긴다. 이와 같이 감상자의 해석을 열고 닫는 것에 관한 연구는 내가 

일상 속에서 풍자의 대상을 발견하고 이를 담은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과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나는 반복되는 나날 속에서 보이는 일상적인 것을 ‘열

린’ 자세로 관조한다. 그리고 그중 어떤 특정한 소재를 통해 일상에 관한 풍

자를 담은 허구적, 자전적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에 기반한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이야기를 기준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는 ‘닫힌’ 태

도로 변한다. 이야기를 만든 뒤에는 그동안 관조했던 대상을 이야기에 들

어올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나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할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잣대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연구 기간 동안 내가 정말 일상 속 문제를 풍자할 만큼 객

관적인 위치에 있는지, 그런 체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혼동을 느끼곤 했다. 지

나치게 주관적인 생각은 풍자가 되지 못한다는 나의 생각이 이 연구에 제

동을 걸기도 했으나, 작품을 제작하는 나 자신에 대한 풍자적, 자전적 이야

기를 만들어 작품에 관한 고민과 걱정 또한 주제로 삼는 연구를 할 수 있었

다. 이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 생각을 하는 나’를 번갈아가면서 주제

로 삼은 결과, 지나치게 보편적인 상태와 지나치게 개인적인 상태 둘 모두

를 기피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야기를 통해 머릿속에 떠올린 장면을 시각화하고, 그것을 판화 기법을 

사용해 다시 그리고, 글과 그림을 함께 즉흥적으로 배치하는 여러 단계로 

구성된 작품 제작은, 단계가 진행될수록 점점 다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

다. 그러나 이 과정은 그림을 다시 그려도, 글과 함께 배치해도 작품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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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첫 단계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표현 욕구를 계속 끌어나가기 위한 것

이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 제시한 글과 그림을 조합하는 몇 가지 방식은 

나의 작품에 언제나 기반이 되는, 익숙하고 일상적인 것을 의심하는 태도

와  토해내듯이 그린 그림을 지체 없이 담기 위한 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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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atirical Expressions about 

Daily Life Convey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Words and Pictures


- based on my printmaking portfoli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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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eals with the process of producing a printmaking portfolios 

containing satirical stories about everyday life. The study began with 

the purpose of figuring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riting and 

drawing when they are placed together. Before the research period, I 

made works with a story, but at this time, I did not reveal the story 

directly in writing on the picture. In order to experiment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stories and pictures, I started this study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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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 that I would first create a work in which a story was written and 

placed alongside pictures. For me, most of the works in which words 

and pictures are placed together are books, and in this respect, I set up 

the second setting to print both words and pictures using printmaking 

technique. Based on these setting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reate 

portfolios that combines writing and drawings on a single sheet of 

paper using printmaking technique, and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my writing and drawing.


 The stage of the study begins with collecting and classifying the 

writings and drawings written before or during the study period, which 

are the subject of the study. Among them, the content of the writing is 

analyzed first. And find pictures that match the subject of writing and 

group them together. Afterwards, I rewrite and redraw them using 

printmaking technique, and study a method of conveying a story in the 

form of portfolio by printing the words and pictures together or 

separately on a single sheet of paper. Thus, my printmaking portfolios 

were not made intentionally from the beginning, but the theme was 

derived while making it.


 The research resulted in six portfolios.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print collection, I found that my writing were satirical stories about the 

problems I found in everyday life. After the overall theme was drawn, 

the study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ory was again 

separated into a story through a fictional agent and an autobiographical 

story. The drawings based on these stories could be said to be done as 

they were sprung up spontaneously while conceiving the story in the 

head. Therefore, the study of printmaking technique led to a study of 

creating multiple works while maint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raw 

drawings. In particular, I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drawings 

that came out of the story used a lot of lines, and I studied the unique 

texture of lines that can be found in each printmaking techniqu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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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them as a different expression method for each collection by 

linking i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ory. Making portfolios also 

includes research on calligraphy and binding, and on the way words 

and pictures are arranged. The process of creating a printmaking 

portfolios established through this research has become a framework 

for containing my stories and drawings that emerge from it.


keywords : satire, autobiographical stories, fictional agents, stories and 

pictures, drawings and prints, picture books


Student Number : 2021 - 2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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